
최재혁 제주 MBC 사장 반드시 해임하라

MBC 전국 네트워크의 정상화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최재혁 제주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됐다. 제주 MBC 비상임 이사인 백종문과 최기화에 대한 해임안 
역시 부결됐다. 어제 열린 제주 MBC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역 MBC의 정상화가 속속 진행되
는 가운데 제주만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최재혁 사장이 누구인가.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나운서 국장으로 일하며 아나운
서국의 몰락을 불러온 사람이다. 2012년 170일 파업이 끝난 직후 아나운서들을 이른바 유배지인 경인지
사,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 부당전보한 당사자이다. 파업에 참가한 아나운서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렇게 충성심을 보여준 그는 안광한 사장 시절 사장 특보로 승진했다.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본부장을 해고된 당사자인 
박성제 기자가 찾아갔을 때, 온몸으로 백 본부장을 호위하던 최재혁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MBC를 망친 그 대가로 최재혁은 제주 MBC 사장 자리를 꿰찼다. 제주 MBC 구성원들은 이런 사장을 인
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최 사장이 부임할 때부터 강력한 출근 저지 투쟁을 했다. 그리고 지금,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제작 거부를 이어가며 투쟁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재혁 사장은 퇴직 위로금을 달라며 지저
분한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제주 MBC를 정상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지역 MBC 중 유일하게 제주 MBC에만 적폐 이사들이 남아있다. 지역 MBC 정상화는 적폐 이
사들의 해임으로부터 출발한다. 

제주 MBC 소주주들에게 호소한다. 권력에 방송을 갖다 바치고 자신들의 영달을 꾀한 최재혁과 백종문, 
최기화를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은 제주 MBC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들을 해임해 공
영방송 주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제주MBC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9월 우리는 MBC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하며 “지역 네트워크의 복원”을 시청자 앞에 함께 
다짐했다. 부역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MBC 네트워크 전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MBC의 전국 2천 조합원이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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